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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의 삶(6): 피곤에 지칠 때마다 예수를 생각하라 

어느 시대보다도 이 ‘피곤’이라는 단어는 거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하루 일과는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몇 시냐를 따지지 않고 몇 분 아니 몇 초냐를 따질 정도로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많은 약속들이 있고, 스케줄이 줄을 잇고, 업무량은 갈수록 많아집니다. 우리 모두는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피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드 필드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데서 비롯한다. 순수하게 육체적인 원인에서 오는 피로는 오늘날 극히 드물다.” 이 말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오늘날 현대인이 느끼는 피곤의 특징은 대부분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피곤이 전적으로 나쁘다, 피곤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곤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한정된 힘을 가진 육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한한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량의 일들을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리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남겨 놓으신 자연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히 12:3) 이 말씀은 우리가 피곤할 수 있지만, 피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피곤하면 환경을 개선하라고 한다든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든지 구체적인 처방전을 알려 줘야 할 것 같은데,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피곤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이유1. 예수님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잇는 이 피곤을 똑같이 체험하신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담될 때가 언제인지를 주님은 아주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예수는 너와 똑 같은 세상을 살았단다. 똑같이 고생했고 피곤했단다. 낙심될 때가 참으로 많았고, 그를 이해해주는 친구 하나 없었지. 한번 잘 생각해 보렴. 너와 같은 세상을 이미 산 예수를 생각하면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생기게 될 거야.” 

여기에 쓰인 ‘생각하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 즉 ‘비교하라’와 ‘묵상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졌을 인생의 피곤함을 자신이 처한 상황과 비교해 보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이 삶의 위로가 되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유2.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망신거리요, 구경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끔직하고 모욕적인 죽음도 예수님께서 사양하지 않으신 이유는 십자가 다음에 있을 부활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고통을 이기시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주님,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인류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으실 주님, 모든 인생의 한숨과 원한을 풀어 주실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면,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본 듯 세상의 모든 일을 잊어버릴 만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5초도 좋고, 10초도 좋고, 1분도 좋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해서 떼어 놓으십시오.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무게로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 이 글은 옥한흠 목사의 저서, <안아주심>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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